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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와 신체, 종이와 이미지의 마찰 속에서 드러나는 재현과 

권력의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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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캇 컨템포러리(서울 종로구 삼청로)는 2025 년 8 월 28 일부터 10 월 

26 일까지 과들루프 출신 아티스트 지미 로버트(Jimmy Robert, b.1975)의 

국내 첫 개인전 《에클립세 Éclipser》를 개최한다. 
  

지미 로버트는 퍼포먼스, 사진, 영상, 조각, 텍스트를 가로지르는 

작업으로 정체성과 재현의 정치학을 탐구해왔다. 그의 작품은 퀴어와  
 



 
 
 
 
 
 

인종화된 신체가 역사적, 동시대적 이미지 생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는지를 질문하며, 종이와 신체라는 취약한 재료를 

매개로 움직임과 제스처를 통해 몸, 매체, 공간, 언어의 관계망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시각 중심적 미술사 관습을 흔들고 보는 행위와 

보이는 존재 사이의 권력 구조를 재배치한다. 
  

이번 전시는 2000 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대표작들과 함께 신작 영상-

퍼포먼스 〈Éclipser〉(2025)를 공개한다. 신작에서 로버트는 

차학경(1951–1982)의 아카이브를 촉각적으로 추적하며 과거와 현재를 

가로지르는 불가능한 만남을 예술적 기억의 차원으로 소환한다. 장갑 낀 

손끝으로 아카이브를 더듬는 행위는 단순한 자료 연구를 넘어 신체와 

기록의 접점을 열어 보이며, 예술적 기억이 감각되고 확장되는 과정을 

탐구한다. 
  

전시에는 그간 로버트의 주요 작업 또한 함께 소개된다. 

〈무제(세바스티앙)〉(2006)과 〈무제(미카엘)〉(2006)은 군 입대를 앞둔 

형제를 통해 제도와 남성성을 성찰하고, 나무 구조물은 전시 장치를 넘어 

신체와 이미지를 지탱하는 조각적 장치로 기능한다. 
  

〈플리에 I Plié I〉(2020)에서는 접힌 종이 형태와 신체의 동작이 겹쳐지며, 

취약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종이의 물질성이 유동적 의미를 

만들어낸다. 또한 〈브라운 레더렛 Brown Leatherette〉(2002)에서는 

인조가죽 소파와 같은 소재의 의상을 입은 작가의 몸이 마찰을 견디며 

촉각적 저항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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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의 관심은 일찍부터 미술사의 유산과의 대화에 닿아 있었다. 〈감정 

교육 L’education Sentimentale〉(2005)은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소설 

제목을 차용하고, 바스 얀 아더르의 낙하 시리즈를 재현하면서도 

낙하하는 신체를 구원하는 서사로 변환한다. 이는 단순한 오마주가 아닌, 

자신의 몸을 역사적 유산과 동일한 조건에 놓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다.  
  

그는 이본 레이너, 오노 요코, 제너럴 아이디어, 마르셀 뒤샹 등 미술사적 

인물들의 작업을 흉내 내거나 간섭하며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대화를 

이어왔다. 
  

전시 제목인 ‘에클립세 Éclipser’는 프랑스어로 ‘가리다 ’또는 ‘식(蝕)을 

일으키다’를 뜻한다. 단순한 소멸이 아닌, 가려지는 순간 드러나는 새로운 

형상과 리듬, 보이지 않는 틈에서 발생하는 가능성을 상상하게 한다.  
  

종이와 이미지, 신체와 언어의 접힘과 마찰을 통해 로버트는 제 3 의 

의미를 발생시키며 재현과 권력의 구조가 흔들리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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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시는 로버트가 축적해온 예술적 궤적과 신작 〈Éclipser〉를 통해, 

소외된 신체와 역사적 유산, 그리고 현재의 관객이 만나는 순간을 

경험하게 한다. 
  

전시는 8 월 28 일부터 10 월 26 일까지 바라캇 컨템포러리에서 열리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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